
안녕하세요. 파급쟝입니다.  

 

오랜만에 뻘글 아닌 나름(?) 국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봅니다.  

 

뭐 이제 곧 6 월 평가원이잖아요? 

 

이제 뉴비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 소개 잠깐 하면...... 

6 월 평가원까지는 국어 3 등급이었지만  

9 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18 수능 국어는 98 점 백분위 99 입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19 수능 국어가 있기에 초라하지만 봐주십쇼 ㅠㅠ 

 

한마디로 선천적 국어 재능충 이런거는 아닙니다.  

시간도 수능 땐 10 초, 9 평 땐 1 분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싹 다 2-3 등급입니다.  

 

국어 풀다가 당황 타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화이트 아웃도  

여러번 걲어봤고 국어는 항상 저를 떨리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국어를 잘 보면 나머지 과목도 잘보고  

국어를 못보면 다른 과목 싹 다 망치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수험생 분들이 국어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다른 과목들도 망쳤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에 사설과 교육청 및 평가원 국어를 거치며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실제 18 수능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깉이 플랜들을 세웠습니다.   

 

푸는 순서 (문학 --> 비문학 --> 화작문) 

화작문에서 종이 넘기기 싸움하기 싫었고  

문학은 몇 문장 안읽혀도 문제 풀기 ㅆㄱㄴ 이고 

비문학은 맨마지막에 두면 나중에 시간 쪼달려서 위험하고  

화작문은 비문학 이후에 풀면 smooth 하게 풀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로 풀면 저 같은 경우 문법이 다 맞아있으면  

그 국어 시험은 성공이고 나머지 과목도 성공이었습니다.  

18 수능과 18 9 평 때 시나리오가 이대로 흘러갔고요.  

 

 

 

 



플랜 A(시험 난이도 적당) 

 

문학(20 분) --> 비문학(10 분, 10 분, 15 분) --> 화작문(20 분) 

모르면 바로 바로 skip skip  

나머지 5 분은 마킹 및 넘어간 문제 답내기  

이 플랜은 18 9 평 때 적용했습니다.  

 

 

플랜 B(시험 난이도 어렵)   

 

문학(25 분)-->비문학(35 분)-->화작문(20 분) 

화작분 때 15 분 배정하면 매우 위험위험 

이플랜은 18 수능 때 적용 했습니다.  

 

플랜 C(시험 난이도 쉬움) 

 

문학(20 분)-->비문학(30 분)-->화작문(15 분) 

나머지 시간은 검토 

고 3 때는 이런일이 잘 없었습니다. 

 

꽤 디테일 합니다.  

이렇게 플랜을 여러개 세우셔야 수능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예상한 수에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도 이런 플랜 만들었습니다.  

 

또한 초 6부터 중 3 때까지는 외국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  

국어를 거의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어가 고민이시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넘치기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급쟝의 국어 공부법  

https://orbi.kr/00018842422    

 

 

18 수능 국어 후기  

https://orbi.kr/00018889587  

 

저의 국어 공부 방법과 실제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저 위 두 개의 링크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름 방학 때는 저 두 링크에 있는 내용도 약간의 수정을 가할 예정입니다.)  

 

https://orbi.kr/00018842422
https://orbi.kr/00018889587


저 위 두 링크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문학 기준) 

1. 지문의 유기적 독해로 이해를 우선시   

2. 문단 번호 표시 

3.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중요정보 빠르게 옆에 좁은 공간에 정리  

입니다.  

 

이건 제가 수능 국어를 '준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때는 이상적으로 지문을 읽고 이상적으로 문제를 풀었죠.  

연습 때는 그래야 하구요. 

 

하지만 실전은 그리 순탄지 못합니다........  

 

18 수능 오버슈팅과 19 수능 우주론을 예로 들겠습니다.   

 

솔직히 이 두 지문 배경 지식 아예 없이  

그냥 독해력으로 뚫으려면 만만치 않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18 수능 오버 슈팅 저도 처음에 연습해간대로  

유기적 독해로 뚫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연습했고 부호화 지문(정보 처리 및 이해) 과  

목적론(견해 공통점 차이점 비교)에서는잘 먹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버 슈팅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더라구요.  

결국 저는 이 때 나름의 배경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수능 경제 택하신 분들이 보면 에이~ 저정도 가지고 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나 정도입니다.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 -----> 저축 상승, 대출 감소 ----> 물가 상승률 감소 

(저축하면 이율 높아서 ㄱㅇㄷ, 대출하면 이자율 높아서 손해, 돈이 적게 풀리니 물가 상승률 감소 ) 

 

금리 하락-----> 이자율 감소 -----> 저축 감소, 대출 증가 ----> 물가 상승률 증가 

(저축하면 이율 낮아서 개손해, 대출하면 이자율 낮아서 ㄱㅇㄷ, 돈이 많이 풀리니 물가 상승률 증가 ) 

 

환율 하락 (우리나라 돈 가치 상승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500 원으로 변함)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2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500 원이 되니 수입 증가) 

 

환율 증가 (우리나라 돈 가치 하락 1 달러=1000 원인게 1 달러=2000 원으로 변함)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우리나라 1000 원 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1 달러에서 0.5 달러로 변하니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가, 미국 1 달러 물건이 1000 원에서 2000 원이 되니 수입 감소) 

 



 

이걸 알고 있고 오버 슈팅 = 환율 폭등 이라고 생각하면 극악의 29 번도 풀립니다.  

(이거 답이 1 번이어서 저에겐 ㄱㅇㄷ 이었습니다.)  

아마 이과분들도 경제 내신 공부를 하셨다면 저정도는 베이스로 깔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감히 제가 한마디 하자면 교수님들은  

고등학생이 저 정도의 배경지식은 있다고 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 수능 우주론입니다.  

문과분들과 물리, 지구과학에 베이스가 없는 이과분들에게는 2,3,4 문단이  

정보량 폭탄으로 다가왔을 법한 지문입니다.  

 

사실 이 우주관들은 고 1 때 배우는 통합 과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때 처음 배웠고요. 특히 티코브라헤의 절충설은  

지 1, 지 2 에는 안나오고 통합과학에서만 나옵니다.  

지 1 러들도 티코 브라헤 정출설을 듣기만 하고 실제 모형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는 위 저모형들이 머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저 모형들이 이미 머리 속에 있다면 2,3,4 문단은 flow 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티코 브라헤의 절충설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태양과 달은 지구를 공전하고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하는 것입니다. 

 

Tmi 로 왜 이렇게 이상한 모형을 만들었냐면  

티코 브라헤는 눈이 매우 좋아 관측자료가 많았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지동설을 지지했으나.... 

티코 브라헤는 교황청과 싸우기 싫었고  

연주 시차가 눈으로 관측하기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와 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케플러는 스승의 자료를 물려받아  

케플러 법칙 3 개를 만들어냅니다.  

뉴턴은 케플러에게 케플러 제 3 법칙을 

(공전주기 제곱 = 궤도의 장반경(긴바지름) 세제곱)  

듣고 당연히 그러겠군이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는 만유인력 = 구심력 임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뉴턴은 천재입니다.   

 

만유인력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턴의 제 3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위를 예시로 들면 m1이 m2 를 끌어당기는 힘과 

m2가 m1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 때 물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낚입니다.  

이 선지는 물리 내신으로 뉴턴 법칙 할 때 학생들을 낚으려고 만드는  

선지들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이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전체가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교수님들이 수험생들에게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알법한 배경지식과 단어들을 이용해 수능을 출제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험생들이 교수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알지 않아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베이스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여름 방학 때 저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요즘 수험서들 중에 수능 국어를 위한 배경지식을 정리해둔  

책들이 오르비 북스 포함 곳곳이 보이는데 여름 방학 때  

리뷰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Youtube 도 시작해보고 싶닼ㅋㅋㅋ) 

 


